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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인권법에 따른 장애 보호

뉴욕시 인권법은 개인의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뉴욕시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의 독립적이고 평등한 접근을 장려합니다.

알아 두어야 할 다섯 가지 사항

1. 고용주, 주택 제공자, 사업주는 장애인의 평등한 사용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 또는 물리적 공간을 변경하거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변경 또는 편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용주나 주택 제공자,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3. 주택 제공자, 고용주, 사업주가 이미 미국장애인법(ADA)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라도, 뉴욕시 인권법에 따라 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변경 또는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그러한 변경 또는 편의가 이 법에 정의된 것과 같은 '
과도한 어려움'을 야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뒷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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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동물은 장애인을 위해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훈련을 받은 동물입니다. 
보조동물은 대중이 출입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 주인과 동행할 수 있으며, 
조끼를 착용하거나 특별히 허가를 받거나 보조동물임을 눈에 띄게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주택 제공자, 고용주, 사업주는 장애 당사자와 대화를 나누어 해당자가 어떤 
종류의 변경 또는 편의를 필요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별 인식에 도움이 되는 시나리오

• 주택 제공자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거주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건물을 
출입할 수 있도록 건물 전면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 식당 주인이 보조동물을 동반한 손님에게 그 동물을 데리고 식당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 고용주가 시력이 낮은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